
진현환 차관 인공지능 기술 기반 국토교통 혁신의 길 열겠다, “ (AI) ”

일 국토교통 정책발전 협의체 개최 기반 국민 체감형 서비스 발전 강조 - 24 AI AI -「 」… 

진현환 국토교통부 제 차관은 월 일 오전 1 12 24□ 서울 허브AI 에서 열린 

제 회 국토교통 정책발전 협의체1 AI 에 참석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, (AI) 

활용한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. 

ㅇ 국토교통 정책발전 협의체는 지난 월 국가 위원회 AI 9 AI * 출범 이후  

개 강국으로의 도약AI 3 과 국토교통 산업 및 사회 전반의 전환 AI 을 

촉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. 

기반 생성형 에 증강현실 기능을 접목한 형태로 인간과 간 협력 가능성 체험   * GPT AI , AI 

ㅇ 제 회 협의체에는  1 카이스트(KAIST), 연세대  등 학계의 AI 전문가들과 구글 

클라우드 코리아, 이스트소프트의 기업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, AI 로봇 

연구소장 등 국토교통 정책발전 협의체 위원을 포함한 여 명의  AI 20

관계자가 참석하여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미래 방향성 AI 을 공유했다.

협의체 시작 전 진 차관은, □ 휴먼 에이아이 (Human AI)*와 지방 경제 

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활용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지속가능, 한 

도시계획 설계방안 등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눴다. 

기반 생성형 에 증강현실 기능을 접목한 형태로 인간과 간 협력 가능성 체험   * GPT AI , AI 

진 차관은 본격적인 논의에서 기반의 스마트홈 자율주행 등을 AI , □ 

예로 들며 주택 교통 등 “ ,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 체감도가 아주 높은 

분야인 만큼 기술을 활용해 우리 생활을 , AI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

하게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하였으며” , 

ㅇ 참석한 분야 전문가들은  AI 일상 생활에서 체감도AI 를 높이려면 AI 

기술 발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,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

기술이 필요한지 AI 수단으로서의 고민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협의체 AI 를 

운영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해 나갈 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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